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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. 용접 근로자에서 발생한 단백뇨, 폐기종 및 골다공증

성별 남 나이 50세 직종 냉매제조업 업무관련성 높음

1. 개요: 조○○은 만 26세 때부터 용접 작업을 하다가 49세 때 특수건강진단에서 카드

뮴 중독으로 D1 판정을 받은 후 대학교병원에서 신장질환(단백뇨), 호흡기질환(폐기종)

및 골다공증으로 진단받았다.

2.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: 조○○은 만 25세 때 용접 작업을 시작하여 은납봉을 이용한

산소용접 작업을 계속하면서 전기용접 작업을 간간이 하였다. 조○○이 취급한 은납봉은

은, 구리, 아연, 카드뮴이 주성분인 합금이다. 흄 집진시설 정화공기 방출구에서 측정한

지역시료에서 카드뮴 농도가 우리나라 카드뮴 노출기준보다 6배 이상 초과하였으나, 개인

시료에서는 노출기준(0.05 ㎎/㎥)을 초과하지 않았다.

조○○의 혈액 및 소변 중 카드뮴 농도는 각각 13.4 ug/L, 17.57 ug/L로 기준치의 2-3

배 이상으로 높게 측정되었으며, 신장 세뇨관의 손상을 나타내는 지표인 요중 β2-마이크

로글로불린도 3268.07 ug/gCr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.

3. 의학적 소견: 조○○은 7년 전부터 양쪽 하반신 무릎 및 발목 관절 주위의 뼈가 시리

는 증상이 시작되었고, 4년 전 경부터는 계단 등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몸에 힘이 없는 증

상이 나타났으나 별다른 치료는 하지 않았다. 그러다가 최근 특수건강진단에서 D1 판정

을 받은 것을 계기로 대학병원을 방문하여 단백뇨, 폐기종, 골다공증 및 카드뮴 중독 의심

이라는 진단을 받았다.

4. 결론: 조○○은

① 약 24년간 용접작업을 하면서 카드뮴에 노출되었으며,

② 특진 결과 세뇨관기능장애(의증), 폐기종 및 골다공증으로 확진되었고,

③ 단백뇨와 뼈 통증을 일으키는 다른 원인이나 질환이 없으며,

④ 카드뮴은 콩팥, 호흡기 및 뼈의 이상소견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,

단백뇨(세뇨관기능장애), 폐기종, 뼈 통증(골다공증)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

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.


